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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재

금쪽 같은 육아 대통령
지니의 한 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

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는야 1.5세 

아줌마’ 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

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얼마 전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

의 상담료가 90분에 81만 원으로 너무 고액이라는 

논란이 있었다. 10분당 9만 원이라…… 평범한 서민 

입장에서 무척 고가인 것은 인정한다. 하지만 훌륭

한 전문가에게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

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. 그녀는 명실공히 

대한민국의 3대 해결사로 불리고 있는 스타가 아닌

가? (백종원은 요식업 대통령, 강형욱은 개통령, 오

은영은 육아 대통령) 

상담료뿐만 아니라 그녀가 최고급 브랜드 에르메

스 VVIP라는 사실도 논란이 되었는데 기사를 보며 

솔직히 이게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었다. 능력이 되

는 사람이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든 시장에서 보세 

옷을 사 입든 내 관심 밖에 일이다. 공산당이 아니

고서야 본인의 능력에 맞게 소비하는 것을 잘못이

라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다. 이웃 아주머니 같은 소

탈하고 수수한 그녀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

며 비난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어쩌고 저쩌고 토로

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녀가 이룬 부와 능력이 부러

워서 푸념을 토해내는 것은 아닐까 싶다. 

고가의 상담비 문제도 그렇다. 그 상담비를 지불할 

능력이 있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상담

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가면 그

만이다.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네, 그 정도 실력은 아

니네, 그런데 알고 보니 에르메스 VIP였네…… 하

는 맥락 없는 비난은 부적절하며 뭔가 옹졸하고 찌

질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. 사채를 끌어다가 명

품 옷을 해 입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능

력껏 의식주를 누리겠다는데 그걸 무작정 힐난한

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? 

나는 SBS에서 10년 넘게 방영했던“우리 아이가 

달라졌어요”때부터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을 지켜

봤다.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맞는 말만 조목조목 조

리 있게 설명하는 그녀의 능력은 분명 놀라웠고 감

탄할 만했다.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 육아가 그녀

의 조언처럼 뜻대로 안 될 때면 뭔가 그녀에게도 허

점이 있기를 바라는 속된 마음도 조금은 있었다.        

‘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본인 자식의 육아에 

있어서만큼은 교과서처럼 해낼 수 없을 거야. 전문

가들의 육아서적이나 조언들이 가끔은 현실과 동

떨어진 이야기처럼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지 않은

가. 당신처럼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

사람은 모른다. 서민 엄마의 치열하고 고달픈 육아

를……’이라고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핑계를 찾

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.

하지만 TV 속에서 던진 그녀의 조언들이 나에게

도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. 나도 

네 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육아 대통령 오은영 박사

의 솔루션을 참고했었고 그때 가장 공감하며 깨달

은 것은 부모의 언행은 항상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

이었다. 그래서 그것만큼은 지금까지도 꽤 잘 지켜

왔고 남이 봤을 때 다소 매몰찬 엄마로 보일 망정 

아이들이 부모의 애매한 육아 방식 때문에 갈팡질

팡하는 일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. 

요즘 채널A에서 방영하는“금쪽같은 내 새끼”역

시 형식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“우리 아이가 

달라졌어요”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.“어쩌

면 저래?”싶을 정도의 문제 아이가 등장하고 전문

가가 아이의 문제와 원인을 찾아내고 솔루션을 제

공하는 흐름이다. 그리고 늘 문제의 원인은 하나같

이 부모. 부모한테 쌍욕 하는 아이, 자기 뜻대로 안 되

면 아무 곳에서나 드러눕고 소리 지르는 아이, 도벽 있

는 아이,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아이 등등 정말 화

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

스트레스를 안겨주던 아이들도 부모가 변하자 확연

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방송은 마무리된다. 

가끔 나도 육아에 지치고 답답할 때 오은영 박사를 

내 앞으로 소환해“이럴 땐 어떻게 하죠?”라고 묻고 

싶어지는 순간이 있었다.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고 바

쁜 분이셔서 감히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

하지도 못했지만 이제 상담료가 10분당 9만 원이라는 

사실까지 안 이상 더더욱 상담을 의뢰할 일은 희박해

진 것 같다. 그래도“금쪽같은 내 새끼”는 계속 열심히 

시청할 예정이다. 그리고 에르메스 VIP라는 육아 대

통령의 패션도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될지도 모르겠다. 


